
키스 해링·오스카 무리조…해외 거장들이 몰려 온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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◀ 앵커 ▶

미국 팝아트의 슈퍼스타 '키스 해링'부터 세계적인 디자이너 '재스퍼 모리슨', 떠오르는 스타

작가 '오스카 무리조'까지.

올 연말 해외 미술 거장들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풍성합니다.

김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

◀ 리포트 ▶

영국의 추상화가 오스카 무리조는 에너지를 쏟아낸 듯 강렬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.

주로 붉은색이 쓰이는 그의 작품에는 불안과 분노 등 여러 감정이 담겨 있는데, 전시장에

드리워진 검은 천들에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표현했습니다.

[오스카 무리조/추상작가]

"저의 신체적 에너지를 궁극적으로는 캔버스와 전시장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. 또 국경을

넘어서 세계가 편안하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. "

이번 전시에는 그림의 이면에 담긴 무의식의 흐름을 담아내듯 촬영한 비디오 영상도 함께

선보입니다.

MBC뉴스 김미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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